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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박물관 유물 탐험 활동지
대표 유물 하나를 골라 시대와 쓰임, 궁금한 점을 아이 말로 남기기 위한 활동지입니다.

부모 목표: 아이가 설명을 모두 외우기보다 유물 하나를 관찰하고 자기 말로 이유를 말하도록

도와주세요.

1. 현장에서 체크하는 미션카드

□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유물 찾기

□ 지금도 쓰임이 비슷한 물건 찾기

□ 왕이나 나라와 관련된 유물 찾기

□ 무늬가 가장 인상적인 유물 고르기

□ 집에 와서 설명하고 싶은 유물 하나 정하기

□ 오늘 배운 시대 이름 하나 말하기

□ 유물을 만든 사람 상상하기

□ 보존해야 할 이유 생각하기

2. 아이가 고르는 오늘의 한 장면

오늘 가장 오래 보고 싶었던 장면

그 장면을 기억하고 싶은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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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 관찰노트
방문 후 집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천천히 적어보세요. 맞고 틀린 답보다 아이의 말과 생각을

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3. 생각을 여는 질문

• 이 유물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을까?

• 옛날 물건과 지금 물건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를까?

• 사람들은 왜 이 유물을 지금까지 보존했을까?

• 박물관은 과거를 보관하는 곳일까,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곳일까?

4. 관찰 기록

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

집에 와서 다시 해보고 싶은 것

아이 한마디

5. 집에서 이어가기

□ 오늘 본 유물 하나를 그리고 이름 붙이기

□ 유물의 쓰임을 세 문장으로 설명하기

□ 시대 이름을 연표에 붙여보기

□ 우리 집 물건 중 100년 뒤 남기고 싶은 것 고르기

보관 날짜를 적어 파일에 모아두면 아이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


